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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서울시의회는 「세종~포천 고속도로」 안성~구리 건설공사 14공구

구간에 건설 중인 횡단교량 명칭을 ‘고덕대교’로 정할 것을 촉구한다

.

2. 제안이유

○ 지명 선정 기준의 절대적 원칙은 ‘지역 정체성’이다. 지명 결정 시 ‘

고덕’이라는 고유지명보다 ‘지역안배’ 명목을 앞세운 정치적 결정은

배제되어야 한다.



○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업체가 착공 시점부터 ‘고덕

대교’로 명명해 언론ㆍ서울시민ㆍ경기도민에게 각인된 상태다. 각인

된 명칭 대신 다른 명칭으로 결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

이다.

○ 서울시의회는 명칭 심의ㆍ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지명심의위원회에

‘고덕대교’로 건의ㆍ제안하며 원칙에 입각한 심의 의결을 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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